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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심리학 수업이 대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임애련
신한대학교 지식복지대학원 예술심리치료학과

The Effects of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o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Clarity

Ae-Ryon Lim
Department of Arts psychotherapy, Graduate School of Knowledge Welfare, Shinh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성격심리학 수업이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효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대상은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된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262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검사 형식으로 실시하였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이론과 함께 학습한 내용
을 자신에게 적용해보는 간단한 실습과 과제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
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변수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수업 사후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부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수용기대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심리학 수업 수강 전
에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을 중재 요인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수업 후
정서인식명확성 향상을 통해 대인관계능력의 핵심인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ole of emotional clarity as a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and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62 college students who took a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as a liberal 
arts subject. The study was designed in the form of a pre-post test. The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was conducted as a simple practice and task to apply the contents learned with the theory to oneself.
The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motional clarity of subjects. In additio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clarity didn't affect empathy before the course. After the course, 
emotional clarity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In the 
analysis of sub-factors of rejection sensitivity, rejection anxiety partially mediated emotional clarity, 
affecting empathy, and acceptance expectation affected empathy by fully mediating emotional clarity. 
Rejection sensitivit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cannot be used as mediating factors to improve 
college students' empathy before taking the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but the study can improve 
empathy, the core of interpersonal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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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 시기는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심리
적·사회적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한 사회 분위기는 대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와 
취업 및 인간관계로 인한 정신적∙심리적인 문제들을 가
속화시키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심리적 
안정뿐 아니라 관계에서의 어려운 이유를 파악할 필요성
을 느끼고 있다. 이로 인해 교양과목으로의 심리학에 대
한 학생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자신이 느끼
는 내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심리학방면 연구뿐 아니라 현대인들이 경험
하는 내면의 문제와 관련하여 거부민감성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2]. 거부민감성이란 타인과의 관
계에서 거부를 예상하여 불안이나 분노를 느끼며, 타인
이 거부한다는 신호를 빠르게 감지하여 불명료한 신호까
지 거부로 지각하고 거부당하는 것에 대해 과민하게 반
응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3]. 거부 경험은 개인의 인지, 
정서,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정서적 불편
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4]. 정서조절에 실패하는 경우에
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지장이 발생하게 되고[5] 실제 거
부 상황에서 방어 기제로 정서적 무감각을 사용하게 되
어 상대의 생각과 의도를 왜곡하거나 상대의 관점을 받
아들이지 못하는 등의 인지적 공감능력 저해 현상이 발
생한다[6]. 다시 말해,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에서의 불
편감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내적 정서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 할 수 있다[2]. 따라서 원활한 사회적 적응과 불안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문제에도 부
정적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부민감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심리적 변인으로[7], 거부민감성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5].

한편, 대학생들은 사회 진입을 준비하면서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킬 필요가 있다. 친사회적 행동발달에는 
공감능력이 주요 변인으로 간주된다[8]. 공감능력이란 상
대방과 같은 위치에서 상대의 입장과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서[9], 타인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역량에 기반한다[10]. OECD에
서 제시한 Skills for 2030[11]에서도 공감능력은 향후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혼재되는 수업현장, 일터 등지에
서 필수적인 역량이 될 것으로 제시하였고, 미래학자인 
Daniel Pink[12] 역시 미래사회에는 대인관계능력이 중
요할 것으로 예측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

뇌 위주의 학습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
로 검증되었으며, 특히 심리학과 관련된 교과목은 공감
능력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13].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능력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서인식명확성
은 현재의 신체 상태나 사고, 감정으로부터 자신의 정서
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으로[14], 인간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을 과민하게 하여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거나 파악하기 어렵게 한다[15]. 낮은 정서
인식명확성은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약화시키거나 대인
관계에서 정서표현이 미숙함으로 인해 갈등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16]. 즉,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록 대인관계에서 부정적인 정서를 드러내지 않는 동시
에 상대방과 공감할 수 있다[17]. 또한 자신의 정서를 파
악함으로써 자신과 상대의 입장이 다름을 인식하고 상대
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공감능력을 함유할 수 있게 된
다[18].

정서인식명확성 역시 후천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최은실과 방희정[19]은 기존 정서발달 
프로그램의 한계를 분석하여 정서인식능력을 중점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
으며, 임애련[20]은 이론과 실습 유형의 심리학 수업 모
두 정서인식명확성을 향상시킴을 검증하였다.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개선된 거부민감성[21], 정서인
식명확성[19,20], 공감능력[13] 간에는 영향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공감능력에는 거부민감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인재와 양난미[21]의 연구에서도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 간에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유지은과 박성옥[22]의 연구에서도 거부민
감성이 높은 사람은 타인에 대한 불신감으로 인해 대인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부민감
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
다. 또한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개인
은 상대가 경험하는 정서 상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공
감능력이 낮아질 수 있다[23]. 즉, 거부민감성은 공감능
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정소현과 양난
미[24]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의 생
각이나 행동을 표현하지 않으려 하며, 결과적으로 자신
의 정서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아짐을 검증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심리학 관련 수업은 거부
민감성과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간의 관계에
서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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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y N %

Grade

1st grade 79 30.2

2nd grade 76 29.0
3rd grade 55 21.0

4th grade 52 19.8

Gender
Male 92 35.1

Female 170 64.9

Major

Social Sciences 55 21.0

Global Business 66 25.2
Biotechnology and Health 68 26.0

Science and Technology 
Convergence 17 6.5

Design and Art 56 21.4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urriculum Theory

What is positive psychology? Martin Seligman’s
Positive psychology

My personality is inherited
from my parents

Bowlby’s
Attachment theory

I can analyze my thoughts Freud’s Psychoanalysis

I have a weapon to protect me Anna Freud’s
Defense mechanisms

Childhood determines my
personality

Erikson’s Psychosocial 
developmental theory

Personality is a combination of
biological and environmental factors

Allport & Eysenck’s 
Personality trait theory

I need a persona Jung’s
Analytical psychology

I seek superiority Adler’s
Individual psychology

Judge from my point of view Rogers’s Person-
centered Therapy

Fear of freedom Fromm’s
Social psychology

Table 2. Curriculum and theory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을 감
소시킬 것이다.

가설 2.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증가
시킬 것이다.

가설 3. 성격심리학 수업과 거부민감성의 관계에서 정
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가설 4. 성격심리학 수업과 공감능력의 관계에서 정서
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공감능력, 정서인식

명확성 간의 관계를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 소재한 S대학교에서 2021년 1학기에 교양교과
목으로 개설된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262명
을 대상으로 수업 1주차와 14주차에 각각 사전과 사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설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조사 전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었다. 수집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
의 형태로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자 이외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요청 시 해당 데이터는 
파기할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년은 1학
년 79명(30.2%), 2학년 76명(29.0%), 3학년 55명

(21.0%), 4학년 52명(19.8%)으로 나타났고, 성별은 남
자 92명(35.1%), 여자 170명(64.9%)으로 나타났다. 전
공은 사회과학대학 55명(21.0%), 글로벌비즈니스대학 
66명(25.2%), 바이오생태보건대학 68명(26.0%), 과학기
술융합대학 17명(6.5%), 디자인예술대학 56명(21.4%)
으로 나타났다.

2.2 연구도구
2.2.1 성격심리학 수업
성격심리학 수업은 총 15주 중 시험 일정을 제외하여 

13주 동안 진행되었다. 최초 1주, 7주, 14주차는 공지와 
질의응답 등을 포함한 온라인 대면 강의로 진행하였고, 
2~6주, 9~13주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진행하였다. 시
험은 8주, 15주차에 실시하였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신과 타인의 이해를 기
초적인 성격심리이론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간단한 과제
를 매 주차 강의 후 제시하였다. 과제는 해당 주차의 주
제와 관련하여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의 애착 유형
은?’, ‘나의 인정 욕구는 어떠한가?’, ‘내가 좋아하는 사
람과 싫어하는 사람의 특성을 통한 페르소나와 그림자 
찾기’ 등으로 이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내용으로 구
성하였으며, 각각의 수강생이 제출한 과제에 대하여 교
수자가 개별적인 피드백을 통해 상호작용하였다. 이는 
이론에 대해 수강생 개개인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바
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재질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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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별 커리큘럼으로는 ‘긍정심리학이란?(Seligman
의 긍정심리학)’, ‘나의 성격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Bowlby 애착이론)’, ‘나의 생각을 분석할 수 있다
(Freud의 정신분석이론)’, ‘나는 나를 지킬 무기를 가지
고 있다(Anna Freud의 방어기제)’, ‘어린 시절이 나의 
성격을 좌우한다(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성격은 생물학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복합물이다
(Allport, Eysenck의 특질이론)’ ‘나는 가면이 필요하다
(Jung의 분석심리학)’, ‘나는 우월함을 추구한다(Adler의 
개인심리학)’, ‘나의 관점으로 판단한다(Rogers의 사람
중심이론)’, ‘자유로부터의 도피(Erich Fromm의 사회심
리학)’ 등을 진행하였다.

2.2.2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Downey & Feldman[15]

이 개발하고 이복동[25]이 사용한 18개 문항을 사용하였
다. 해당 척도는 거부불안, 수용기대 2개 요인으로 구성
되었으며, 각 문항마다 불안과 기대를 각각 측정하도록 
설계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6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이 양극단 쪽으로 응답을 강요받
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편향이 우려되어[26 
5점 척도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거부불
안 0.925, 수용기대 0.887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
되었다.

2.2.3 공감능력
공감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27]가 개발하고 박

성희[28]가 번역한 IRI(Interpersonal Reactivity 
Index, IRI) 척도를 이용하였다. 공감능력은 총 28문항
으로, 각각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판단하는 내용
으로 상정되었다. 공감능력의 구성요인은 관점 취하기, 
상상하기, 공감적 관심, 개인적 고통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는 인지적 공감으로,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은 정서적 공감으로 묶을 수 있다. 공
감능력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 계수는 관점 취하기 0.767, 상상하기 0.767, 
공감적 관심 0.781, 개인적 고통 0.780으로 모든 요인이 
0.767 이상의 값을 보여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
다.

2.2.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 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29]이 

개발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이수정과 이훈구[30]가 번역하고 타당화한 한
국판 특질 상위-기분 척도 문항 중, 연구 목적에 부합하
도록 정서인식 명확성에 해당하는 11개 문항을 추출하였
다. 해당 문항들은 평소에 스스로의 정서를 인지하는 정
도로 측정하였다. 정서인식 명확성은 Likert 5점 척도로 
설계되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0.653으로 
신뢰도가 양호하다고 판단되었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의 거부

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을 비교하는 대응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Baron & Kenny[31의 3단계 위
계적 회귀분석을 사전, 사후 각각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s 25를 이
용하였으며,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 사후 비교
대학생의 거부민감성, 정서인식명확성, 공감능력에 대

한 성격심리학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
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t=-3.096, 
p<.01).

Variables Period M±SD t p

Rejection
sensitivity

Pre 2.37±0.58
1.254 .211

Post 2.29±0.61

Anxious
expectation

Pre 2.40±0.76
1.016 .310

Post 2.32±0.84

Acceptance
expectation

Pre 3.67±0.51
-1.291 .198

Post 3.73±0.54

Emotional clarity
Pre 3.45±0.42

-3.096** .002
Post 3.58±0.45

Empathy
Pre 3.63±0.37

-1.803 .072
Post 3.69±0.39

** p<.01

Table 3. The Effects of Personality Psychology Course 
on Rejection Sensitivity, Emotional Clarity, 
and Empathy in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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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거부민감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1단계에서 사전과 사후 모
두 독립변수인 거부민감성이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
단계에서 사전·사후 모두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3단계에서 사후
에 매개변수인 정서인식명확성이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
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매개변수가 종속변수
에 미치는 영향력의 부호가 반대일 경우 비일관적 매개
모형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관
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격심리학 수업이 진행된 사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
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Step Period B β t F
(R2)

RS→EP
Pre 0.020 0.032 0.517 0.267

(0.001)

Post -0.026 -0.040 -0.527 0.278
(0.002)

RS→EC
Pre -0.350 -0.477 -8.761*** 76.750***

(0.228)

Post -0.395 -0.539 -8.379*** 70.202***
(0.291)

RS+
EC→
EP

Pre 0.027 0.043 0.608 0.186
(0.001)0.020 0.023 0.325

Post 0.073 0.112 1.269 5.254**
(0.058)0.250 0.283 3.196**

* p<.05, ** p<.01, *** p<.001
RS: Rejection sensitivity, EP: Empathy, EC: Emotional clarity

Table 4.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Empathy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거부불안이 공감능력에 영
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
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거부불안은 사전·사후 
모두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후의 경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
(-)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에는 거부불안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는 거부불안이 정서인
식명확성을 부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Step Period B β t F
(R2)

AnE→
EP

Pre 0.041 0.086 1.390 1.933
(0.007)

Post 0.016 0.034 0.439 0.193
(0.001)

AnE→
EC

Pre -0.240 0.433 -7.738*** 59.874***
(0.187)

Post -0.260 -0.492 -7.383*** 54.509***
(0.242)

AnE+
EC→
EP

Pre
0.051 0.107 1.559 1.217

(0.009)0.042 0.049 0.710

Post
0.088 0.188 2.223* 7.006**

(0.076)0.278 0.315 3.716***
* p<.05, ** p<.01, *** p<.001
AnE: Anxious expectation, EP: Empathy, EC: Emotional clarity

Table 5.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between Anxious Expectation and Empathy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인 수용기대가 공감능력에 영
향을 미칠 때 정서인식명확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
증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수용기대는 사전·사후 
모두 종속변수인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사후의 경우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이 부
(-)적으로 유의하였고,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모두 종속변
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에는 수용기대가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는 수용기대가 정서인
식명확성을 완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Step Period B β t F
(R2)

AcE→
EP

Pre 0.040 0.056 0.902 0.814
(0.003)

Post 0.106 0.144 1.904 3.626
(0.021)

AcE→
EC

Pre 0.360 0.434 7.767*** 60.322***
(0.188)

Post 0.377 0.453 6.647*** 44.181***
(0.205)

AcE+
EC→
EP

Pre
0.048 0.068 0.981 0.482

(0.004)-0.023 -0.027 -0.391

Post
0.040 0.055 0.653 4.631*

(0.052)0.175 0.197 2.354*
* p<.05, ** p<.01, *** p<.001
AcE: Acceptance expectation, EP: Empathy, EC: Emotional clarity

Table 6.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Clarity 
between Acceptance Expectation and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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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대학생들이 자신의 
내면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함으로써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사회성을 함양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교양교과목으로 성격심리학 
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1주차 수업 후
와 14주차 수업 후에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Baron & Kenny[31]가 
제시한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 절차에 따라 매개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격심리학 수업은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유의
하게 증가시켰다. 이는 신아영, 김정호, 김미리혜[32]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로, 명상과 같은 정서에 집중
한 프로그램 외에도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해 정서인
식명확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거부민감
성, 수용기대, 공감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거부민감성은 애착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33], 오랜 시간 형성된 애착관계는 단기간의 이론과 과
제를 통한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적인 공감능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는 김유라 외[34]와 임애련[20]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이며, 이론 위주의 수업으로는 대학생의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격심리학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
감능력의 관계에서 정서인식명확성은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였지만,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해 정서인식명확성이 
향상되면 부정적인 정서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함양되며[35,36] 자신과 타인의 입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
감능력을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18]. 즉, 자신
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을 때는 공감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하여 정
서인식명확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에 
내재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공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특히 
성격심리학 수업 사후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
과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므로, 정서인식명확성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거부민감성의 하위요인별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사전 분석에서는 거부불안이 공감능력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격심리학 수업 사후에
는 거부불안이 정서인식명확성을 부분 매개하여 공감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정서 인식이 불안정한 성격 특성의 영향
을 완화한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37].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수용기대 또한 성격심리학 수업 사전에는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가 사후에는 정서인식명확성을 
완전 매개하여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수용기대가 낮을수록 대인관계 유능성이 낮아
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38], 대인관계능력은 공감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39] 자신의 정서를 명확
하게 인식할수록 수용기대와 공감능력 간의 관계가 분명
해진다고 할 수 있다.

성격심리학을 수강하는 대학생은 인간을 이해하고 탐
구하는 이론을 통해 자신의 성격이 발달하고 형성된 과
정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즉 성격과 심리학을 이론적·체계적
으로 학습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여 보다 
깊은 성찰을 가능하도록 한다. 동시에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 내향적·소극적 성격이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개선하
여 자신의 성격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정서에 민감하게 반
응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에도 거부
감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성격심리학 수업을 통
해 향상된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이 거부민감성에 내
재된 부정적인 영향력을 제어함으로써 공감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게 됨을 시사하였다. 이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변화되는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으로 꼽
히는 공감능력을[40]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정서인
식명확성의 효과를 검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성격심리학 수업의 사전에 비해 사후에는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정서인
식명확성이 향상되면서 거부민감성이 공감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해졌다는 결과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시사
점을 제시한다.

대학 신입생들에게서 대인관계문제는 과거에 비해 보
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41]. 본 연구에서는 
자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성과 관련된 공
감능력이 향상되며, 거부민감성이 완화되어 타인에게 보
다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대학 
교양 교과목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확대하여 대학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향상시킨다면 대학생에게 중요한 문제
인 대인관계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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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토론식 수업,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이용한 
실습과정을 도입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사
료된다.

이상의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
는 한계가 있다. 거부민감성을 측정할 때, 응답자들의 응
답이 편향되지 않도록 5점 척도로 수정하였는데, 최초 
설계된 6점 척도는 응답자의 태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향후 연구에는 거부민감성을 연구
하면서 6점 척도를 사용한다면 보다 명확히 구분된 결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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